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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해가 일찍 뜨는 탓인지 우리집 아이들은 

오전 6시만 넘으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다. 학

교 시작이 9시이니 7시 반 정도에만 일어나도 충

분한데 너무 일찍 일어나서 자꾸 큰 소리를 내니 

이른 기상이 엄마는 별로 탐탁지않다. 휴일이나 

주말이면 아이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몸

을 배배꼬며 심심해 한다.  지난 현충일에도 마찬

가지였다. 공휴일이라 엄마 아빠는 모처럼 늦잠

이라도 자고 싶은데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

처럼 일찍 일어나서 몰려다니며 소리를 내기 시작

했다. 아침을 다 먹이고 났는데도 겨우 오전 8시, 

일찍부터 시작된 휴일을 어찌 보내야할지 고민하

다가  에너지 넘치는 이 아이들을 밖에 나가 좀 놀

게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온 가족이 함께 집 앞 

놀이터에 갔다.

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인데 바로 집 앞이다보

니 참새 방앗간처럼 우리 아이들이 오며 가며 

자주 들르는 곳이다. 하지만 요즘에는 놀이터에

서 또래의 초등학생 보기가 드물고 고학년의 경

우는 더욱 그러하다. 아직 유치원도 들어가지 않

은 영유아들이 주로 보호자와 함께 오고 유치원

생이나 초등학생들은 학원 버스에 오르기 전후 

10-15분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 

내가 어릴 때는 딱히 만나자는 약속을 하지 않

아도 밖에 나가면 항상 친구들이 있었다. 그 당시 

놀이터는 아이들의 천국이었고 놀이터가 없는 주

택가에 사는 아이들에게 아파트 놀이터는 부러

움의 대상 그 자체였다. 군더더기 없는 기본형의 

미끄럼틀, 그네, 시소, 철봉만 있었는데도 할 수 있

는 놀이가 무궁무진했다. 놀이터는 비가 오면 물

이 고이고 눈이 오면 눈이 쌓이는대로 아이들에

게 최고의 놀잇감을 선사했다.   

어릴 때 운동신경이 발달하지 못했던 나는 그네

에서 뛰어 내리기, 철봉에서 한 바퀴 돌기 등을 잘 

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미끄럼틀에서 하는 

“탈출”이라는 놀이를 제일 좋아했다. 술래가 눈

을 감고 땅에서 열을 샌 후 계단 위로 오르기 시

작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미끄럼틀 안에서 눈감

은 술래를 피해 다니다가 계단 아래로 내려오면 

종료되는 놀이였다. 원숭이처럼 미끄럼틀의 구석

구석을 재빨리 옮겨 다니는 놀이이다 보니 민첩

성과 팔 근력이 좋을수록 유리했다. 땅에 몸이 닿

거나 술래가 터치를 하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되는

데 지금 생각해 보니 과연 술래는 처음부터 끝까

지 줄기차게 눈을 감고 있었을까? 진짜 눈을 감고 

시작했더라도 결국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샛

눈을 뜰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다. 하지만 아이

들은 대체적으로 술래를 믿고 놀이를 계속 했던 

것으로 기억한다. 머릿속으로 탈출 놀이 방법을 

추억해 내다보니 갑자기 다시 해 보고 싶은 생각

이 들었다. 요즘 미끄럼틀은 복합형 구조로 진화

해서“탈출”놀이를 하게 된다면 쉽게 놀이가 끝

나지 않아 술래가 꽤나 곤혹스러울 수 있으므로 

아예 술래가 눈을 감지 않아도 괜찮겠다는 생각

을 하면서. 

강산이 서너 번 바뀔 만큼 세월이 흘렀고 환경

이 달라졌다지만 사실 아이들 자체는 우리 때나 

요즘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. 요즘 아이들도 흙

이나 모래를 좋아하고 놀이터에 몇 개 안 되는 그

네를 타기 위해 줄을 서고 놀이터 주변에 모든 것

을 놀이 도구로 활용하며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

아서 잘 논다. 아이들은 어른이 개입되지 않은 상

황에서 함께 어울려 놀면서 놀이 규칙도 스스로 

만들고 서로 존중하고 경쟁하며 이기고 지는 방

법도 자연스레 습득하며 성장하는 것이 가장 건

강하다. 

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

동네 놀이터만한 곳이 없다. 이제는 미세먼지 때

문에 야외 놀이를 선호하지 않고 실내 놀이터나 

키즈 카페처럼 더 크고 재미있는 공간들이 생겨

났다지만 아이들은 뭐니뭐니해도 동네 놀이터에

서 노는 것이 제일이라 생각된다. 마음만 먹으면 

언제든지 오갈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입장료가 무

료이며 학교, 동네 친구들을 쉽게 만나 놀 수 있으

니 이만한 곳이 어디 또 있을까?  

오늘도 우리는 놀이터로 향한다. 

놀이터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해 오던 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의 필자가 작년 8월부터 한국 생

활을 시작하며 1.5세 아줌마의 눈에 비친 흥미진진한 한국생활 

이야기를 전하고 있다. <편집자 주>


